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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스트레스, 그릿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구조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357명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한국아
동패널을 활용하였으며 SPSS 21과 AMOS 21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자아존
중감 및 그릿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구조모형은 모두 양호한 적합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들
은 모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cademic stress, and grit, 
which affect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identify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which 
surveyed 1,357 sixth graders, was used,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 and AMOS 21 
softwa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grit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Second, 
when all the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were considered and 
analyzed, the structural model showed a good fit. Finally, all the variables were found to be directly 
related to each other, and the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a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the mediation of academic stress and
grit, respectivel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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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등교육은 국가마다 입학 연령, 학습 내용, 수업연한 
등에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생에게 학교는 가정에서 나와 
처음으로 만나는 공식적 사회로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
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생 전반을 살아가
는 데 필요한 태도, 문화, 가치관, 사회성 등을 습득하는 
중요한 장소이다[1].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부과하는 규칙 
속에서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독립된 한 인격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2]. 학
교생활의 첫 출발점이 되는 초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성인이 된 이후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장애와 함께 
가족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만[3] 학교생활에 만
족하고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면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 적응과 삶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화시키거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려는 
적극적인 과정이다[5]. 학교적응은 학교에 대한 태도, 동
기 등이 긍정적이며 학업성적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하는데 중요한의미를 가지며 성공적인 사회로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다[6]. 학교 부적응 초등학생은 학업을 지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6,7],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중
학교에 올라가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며[7] 가치관과 
자아개념 형성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지는바[8] 초등학생
의 학교적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7]. 

초등학생은 아직 성장발달과정 중에 있으며 자기중심
성에서 벗어나 그들의 자아개념과 자아상을 형성하는 시
기이므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9].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감정, 태도, 
평가, 가치 판단기준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8]. 자아존중감은 학생
들의 학업성취도, 학교적응의 예측요인이며[10,11]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2,3,6,8,10], 또래관계와 스
트레스 저항력이 높아져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12] 고통과 역경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환경을 극복
한다[11].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은 초등학교 교육에
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13],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학교적응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6,9,14]. 자
아존중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접 요인이면서 매개 역할을 
한다[15]. 특히 학교적응에 미치는 변인들 중 개인 신체

적․심리적 건강상태[6,8], 부모, 또래, 가정 환경적 요인
[2,6,12]도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가장 강한 영향요인으
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2,9].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의 또다른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 학업스트레스를 제안한다[16-18]. 현대사회의 과도
한 학업열기와 성공지향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초등학생
의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높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
게 한다[18]. 학업스트레스는 성별, 지역을 막론하고 학
령기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스트레스 요인이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19,20]. 특히 초등학생은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자
기조절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뿐 
아니라 비행,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진다[19]. 초
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대감, 우울, 불안, 
대인예민성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하고[20] 학
업성취도를 저하시키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16].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비교적 일관
되게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
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16-20] 이를 주요 변인
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학교에서 또래 관계, 학업적 열정과 성공을 돕는 
긍정적 예측 변인으로 그릿에 주목하고 있다[21,22]. 그
릿(GRIT)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과 열정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말한다
[23]. 그릿은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함께 겪으면
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주
목해야 할 개념으로 강조한다[1]. 그릿은 OECD를 비롯
한 여러 국가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회·정서 역량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24] 학업 성취와 학교적응에 중
요한 요소이며 인지적 특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
지도 설명이 가능한 유용한 변인이다[25]. 그릿이 심리적 
불만족,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
과가 있으며 특히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열의
를 예측하는 매개변인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22].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와 학업성적이 향상되며[26] 학교적응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6,19,25]. 또한 학교중
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그릿은 학업태도, 학교 규범 준
수 노력과 학교생활에 흥미를 높이는데도 기여한다[26]. 
그러나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에서는 그릿이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와[27] 그릿이 학업성취와 관련
된 학교적응에 예측 변인으로 보기 어렵고, 직접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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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어[28] 그릿에 대한 효
과 분석을 통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
가 있다[29].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학교적
응이 높아지며,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학교적응에 순차적
으로 매개한다[30]. 그릿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았
으나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반대의 결과를 보
인다고도 하였다[28]. 그릿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주요 예측 변인[31]이며 자아존중감
이 그릿을 매개로 하여 학업열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32]가 있어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학교적응과의 관
계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
대로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이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효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초등학생의 발달연령에 부합되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
아존중감, 그릿,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변인
간의 구조화된 모형을 확인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의 차
별화된 학교적응 중재 방안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Ⅱ)는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부터 추적하여 조사하는 유일한 종단패널 연구로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8년도에 2008
년생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1차 조사를 시작하여 최
종적으로 2,150명의 전체표본을 수립하였으며, 패널아
동이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조사를 계획하고 있
다. 본연구의 대상자는 2020년에 실시된 13차년도 조사
의 데이터를 1차 클리닝을 마치고 검토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1,3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측정도구
학교적응에 관한 문항은 “민병수 (1991)의 학교생활

적응의 연구를 기반으로 총 21문항이며 하위요인으로는 
학습활동적응, 학교규칙적응, 친구관계적응, 교사관계적
응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적응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 학교적응을 의미하며 Cronbach's = 0.856 이다. 
자아존중감은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 0.895 

이다. 그릿(GRIT)은 김희명・황매향(2015)의 한국판 아
동용 끈기(GRIT)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GRIT)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Cronbach's 
= 0.694 이다.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문항에서 추출하여 총 3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 0.802이었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들 간의 관계 검증을 위

해 SPSS 21.0과 AMOS 21.0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
증을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간 변수
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으며, 변인 간의 관계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효과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여자가 668명(49.2%), 남자가 689명(50.9%)이
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689(50.9)

Female 668(4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본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평균 2.89(SD .343)이
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3.31(SD .555), 그릿은 평균 
3.16(SD .558)로 나타났다[Table 2]. 

M SD Ske Kur

Self-Esteem 3.31 .555 -.628 .414
Academic stress 2.28 .909 .370 -.427

GRIT 3.09 .529 .146 .247
School Adjustment 2.98 .343 .107 .11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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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C.R

Self-Esteem 
→Academic stress -.673 .050 -.422 -13.413***  

Self-Esteem 
→GRIT .381 .034 .488 11.249***  

GRIT 
→School Adjustment .396 .038 .476 10.383***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171 .022 .264 7.627***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054 .012 -.133 -4.465*** 

Table 5. Structural Model Path Analysis

3.2 변인간의 상관관계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그

릿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r=.458(p<.001), 그릿의 관계는  r=.326(p<.001),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는 r=-.304(p<.001)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관계는 r=.292(p<.001), 학업스트
레스의 관계는 r=-.377(p<.001)로 나타났고 학업스트레
스와 그릿의 관계는 r=-.377(p<.001)로 나타났다[Table 3].

1 2 3 4
Self-Esteem(1) 1

Academic stress(2) -.377** 1
GRIT(3) .292** -.368** 1

School Adjustment(4) .458** -.304** .326** 1

Table 3. Correlation among constructs

3.3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1767.732(df=165, 
p=.000), TLI=.833, CFI=.855, RMSEA=.085로 나타났
다[Table 4].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df p TLI CFI RMSEA

1767.732 165 .000 .833 .855 .085

Table 4. Structural Model Analysis

측정모형에 설정된 각각의 경로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를 [Table 5]와 같이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학업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422, p<.001)과 그릿에 미치는 

영향(=.488, p<.001),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모두 유
의하였다(=.264, p<.001).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133, p<.001)도 유의한 결
과를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자아존중감
과 그릿은 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스트레스는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그릿에 미치는 총효과가 .381로 나타
났고,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673으로 나타났
다.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총효과는-.054, 
그릿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396,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요인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경우 직접효과가 .171
이며, 간접효과가 .187, 총효과는 .359로 나타났다
[Table 6]. 

Matrice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Self-Esteem 
→Academic stress .673 - -.673

Self-Esteem 
→GRIT .381 - .381

GRIT 
→School Adjustment .396 - .396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171 .187 .359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054 - -.054

Table 6. Verification of Direct and Indirect of 
Structural Models.

Fig. 1. Structural model

4.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존중감과 그릿,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평균 2.98(SD .343)이며, 자아
존중감은 평균 3.31(SD .555), 학업스트레스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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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SD.909), 그릿은 평균 3.09(SD .558)으로 나타났
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3.12[2], 2.99~3.84[33], 자아
존중감 평균 3.16[2], 2.55~3.65[33], 학업스트레스 평
균 2.47[20], 그릿 평균 3.18[29]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사회로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중요한 시기인만큼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그릿 수
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는 초등
학생부터 학년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과 구조적인 효과를 확인한다면 초등학
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근거자료로 의미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r=.458 
(p<.001),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r=-.304(p<.001), 그릿
과의 관계 r=.393 (p<.001)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그릿간의 관계는 r=.392 (p<.001)로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와 그릿의 관계는 r=-.377(p<.001)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은 
부적상관관계가 있고[34]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간의 정
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33]와 그릿과 학교적응간에 정
적 상관이 보였다[29,34]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 대
한 양상도 달라지고[6]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릿과 
학교적응은 낮아진다[34]. 그릿은 학교적응뿐 아니라 사
회 정서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29]. 또한 위기 청소년들의 그릿이 학교적응 유연성 
향상에 기여된다는 연구[26]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릿을 통해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지원과 제도적 노력이 요
구된다. 특히 초등학생 초기경험이 다음 발달단계로의 
전환기로 심리적 신체적 변화와 함께 물리적인 변화에도 
적응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학업 스트레스의 비중도 
점점 높아진다[18,20]. 학업스트레스는 초등학생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초기 경험의 결정적 요인이며 학년에 따른 차이와 환경
조건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므로[11] 학업스트레스를 낮
추기위해 학교적응과 정적관계가 있는 자아존중감과 그
릿의 향상을 유도한다면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측정모형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이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릿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
응에 미치는 영향 모두 유의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그릿과 학교적응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가 있었

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약하지만 그릿을 통한 간접영향이 있다는 연구[18], 자아
존중감이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35]와 그릿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순차적으로 매
개한다는 연구 결과[30]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 결과 학
교적응을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그릿과 같은 개인 심리적
인 특성을 이해하고 높이기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적응 자아존중감은 핵심적 변인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릿 또한 학교적응에 매개효과가 
있고[30]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6]와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력이 높고 학교적응이 높아진
다는 연구가 있으나[1]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그릿이 학
업 성취에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
[32].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바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 
분석 연구를 축적하고 특히 그릿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
응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초등학
생부터 성공 경험을 쌓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그릿
을 발휘하고 발달시키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스트스에 어려움이 있는 초
등학생의 경우 상담과 함께 자아존중감과 그릿 향상 프
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사점으로
는 첫째, 학교적응이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
서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
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아존중감, 그릿과 학교
적응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별화되고 체계화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역량 중심
의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장기적 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달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릿의 관계와 
기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각 발달단계별 개별화된 전
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으로 그릿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20년 
13차년도 한국아동성장발달 종단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을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
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 위하
여 초등학생의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학교적응 관련 다
양한 변인 간의 변화와 양상을 규명하는 연구로 확대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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